
 

 

2000 년전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당신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와 성령, 그리고 당신께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이심을 나타내며, 당신과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는 인간과의 소통이듯이 주님의 뜻에 따른 

우리가 받은 세례는 구원으로 가는 문이며 나를 깨닫고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랑의 행위이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겸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그 사랑의 모습을 살려고 다짐한다.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걸으신 인간 구원을 위한 번뇌와 고통과 죽음의 여정에서 사랑과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도 세례를 통해 물과 기름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즘 경제도 사회도 정치도 

어렵고 힘들며 더더욱 여러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그러나 세례를 통한 성삼위의 사랑과 

위로는 우리에게 희망과 구원을 가져다 주었으며 사랑의 삶으로 초대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자녀이다" 

주님 세례 축일을 맞아 우리도 진정 나를 발견하여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자.  (원주 신우식 신부님 강론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인후자 엘리사벳 자매님; 2 개월여정으로 한국에 떠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공지 사항; 

1. 2009 년 새 임원진이 확정되었습니다. 성가대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임원들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단장; 최주남(예로니모)          총무; 김효식(필립보 네리) 

악보장; 박영아(소피아)          회계: 강인경(세실리아) 

소프라노장; 주성숙(리따)       알토장; 김재훈(세실리아) 

테너장;  안호삼(프란치스코)   베이스장; 신계완(대건안드레아) 

기획/대외담당; 최일해(다니엘) 

자문위원; 이상규(토마스 아퀴나스), 문성호(요셉), 김지만(토마스) 

 

2. 교중 미사곡 파트별 연습곡은 아래의 성가대 연습실에 있습니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5240 

 

3. 화답송은 웹에 성가대 연습실에 각 파트별로 올라있으니 연습을 하십시요.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1080 

 

4. 악보와 음원을 같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NWC 파일을 쓰고져합니다. 

아직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로 가서 download 받으십시요.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212 

 

 
 

주       제; “ 사랑받는 아들” “주님 세례 축일”  2009 년 1 월 11 일 

복음 묵상;  [마르 1,7-11] [이사야 42,1-4.6-7] [사도 10,34-38] 



 
 

 
 

    
 
 

          ♡현명한 물고기가 되는 법 ♡    

   
 

 

 

 

 

 
"오늘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되거든  

너의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이 시편의 말씀을 매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준비하지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았던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가? 

우리 안에는 은총의 흐름을 막는 자만심, 두려움, 

자기중심 같은 폐쇄회로들이 흐르기 때문이다. 

  

신실한 지도자와의 대화를 통해 지도를 받는 사람은 

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벗어나야 하는지 알게 된다. 

지도자는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안에  

새 생명의 기운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영적 지도 기법  -문종원베드로  신부 - 

 

 

 

 
 

오늘의 말씀 사탕;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에페 2,8).” 

 [마태 2,1-12]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 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 무렵 예수께서는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 와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 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 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